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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게인스빌한인교회(손민석 목사) 

2021 년 10 월 31 일 “성경의 큰 숲 보기(53) 디모데 후서: 고난 중에 부탁하는 소명” 
(딤후 2:8-13)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죽기 전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사도의 노년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구성 및 요약 

(1) 1:1-2:13 소명의 재인식;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하라 

(2) 2:14-4:5 거짓 가르침에 맞서고 직무를 완수하라 

(3) 4:6-끝 사도의 소회와 부탁 

[1] 소명의 재인식 

디모데는 이미 훌륭한 일꾼이지만 바울은 한 가지 부탁하고 있습니다. 복음 사역자로서 고난 겪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1:8, 12,16). 바울은 복음 사역 중에 모진 수모를 겪고 감옥에 

갇혔을 때, 대부분 동역자들은 고난 당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며 떠났습니다(1:15, 부겔로와 

허모게네). 반면 오네시브로 같이 끝까지 지지한 사람도 있었습니다(1:16). 

고난 당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이유는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는 대가를 수반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는 사역에 혼신을 다한 것을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비유합니다(2:4-6 군인, 운동 선수, 

농부). 이들의 공통점은 보다 큰 목표를 위해 헌신하는 것입니다. 바울 또한 주님의 뜻과 목표를 

향해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헌신의 내용은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통해 세상에 주신 새생명의 길을 ‘실제로’ 이 땅 위에 

일어나게 하기 위해(actualization) 자신도 고난을 당하며 예수를 알리는 것입니다. 그는 복음 

사역에 고난은 필연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역은 예수님에 대한 고백 위에 일어나야 합니다(2:8-13). ‘그분은 언제나 신실하시다’는 

말씀은(2:13) 주님이 주신 새 생명의 길은, 어떤 이유로든 약화되거나 무효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는 고난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2] 네 가지 당부 

교회에 말다툼(과 잡담)이 퍼지고, 부활에 대한 거짓 가르침이 대두된 것에 관해(2:14-18), 바울은 

암처럼 퍼질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에 디모데에게 주는 부탁은,  

(1) 2:23-26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에게 온유하고, 잘 가르치고, 인내하고 반대하는 사람을 

온화하게 바로잡으라고 합니다. 

(2) 말세의 특징을 말하며 눌리지 말라고 말합니다(3:1-9). 이기적이며, 돈을 사랑하고, 뽐냄, 등 

길게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새 생명의 길로 들어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3) 3:10-17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말하죠. 이 고난을 빌미로 박해와 고난이 

진리의 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자들을 이기는 영적 무기, 성경(말씀)을 언급합니다.  

성경의 본질은 하나님의 영(성령)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진리를 살도록) 지혜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교훈 – 몰랐던 것을 가르침, 책망 – 믿지만 그대로 살지 않음을 지적, 바르게 함 – 

흐트러진 생각과 행동의 방식을 드러내어 바로잡음, 의로 교육 – 새 길을 가는 참된 인간이 되도록 

하기 위한 말씀이며, 이 모든 것은 선한 일을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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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회가 어떠하든지 꾸준히 말씀을 전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는 마지막 고백으로 

토로합니다(3:7-8). 

[3] 4:9~끝. 부탁의 말 

바울의 깊은 심경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가 방문해 주기를 희망합니다. 추위를 이길 수 있도록 

외투를 가져와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떠난 사람들을 열거하죠. 데마는(골 4:14, 몬 24 절) 

가까운 동료였는데, 세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레스게, 디도, 누가, 마가, 두기고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거명합니다. 알렉산더는 경계하라고 합니다. 

바울은 육신적으로 힘들었습니다(4:16). 그러나 자기에게 위로와 힘을 주시며 곁에 계셨던 주님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기 소명을 다했습니다. 바울은 끝까지 지키셔서 자신을 모든 악한 일(투옥과 

고난)에서 구원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도 훗날 임종 앞에 서면, 지나온 인생 속에서 겪었던 일과 사람들, 역동했던 관계들, 고통과 

아픔, 보람, 기쁨들이 어떤 의미로 살아날까, 궁금해집니다.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 얻는 새생명의 

영광이 그의 헌신의 삶을 통해 얻은 소중한 의미였습니다.  

<맺음> 

모든 성도님들이 선한 싸움을 충실히 싸우고, 믿음의 길을 지키는 축복의 백성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가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부탁하는 소명의 길일 것입니다. 

 

<생각해봅시다> 

1.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디모데에게 말한 서신의 내용 중에서 인상 깊었던 것을 한 가지 말씀해 

봅시다. 

2. 나는 예수님을 믿고 인생의 의미를 어디에서 찾습니까? 다시 말하면 나의 인생을 가치 있게 

하는 것(소명)은 무엇입니까? 

 


